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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1세기 이후 우리 사회는 기대 수명이 증가함과 동시에 고령

화사회 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의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

히,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유병률은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9년 

959,001명에 달하였고 그에 따른 의료비도 16조 5천억 원까지 증

가하였다1). 일반적으로 인지기능은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

지 점차 증가하고, 성인기의 어느 시점에서 정점에 이른 후 노년기

로 갈수록 감소하기 시작한다2). 따라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

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인지기능과 기억력 증진에 관한 관심은 지

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의 중요성 또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고령인구의 증가는 식품의 질적 향상과 영양학적 증진과

는 별개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관심과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현대

인에게 건강기능식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3). 그 결과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관련 산업은 2011년 이후 연평균 약 7.4% 

성장하였다. 그중에서도 인삼 관련 제품은 약 40%의 점유율을 차

지하고 있다4). 

    인삼은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2,000년 이상 건강 증진 및 치

료를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주로 백삼과 홍삼의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백삼은 인삼을 말린 뒤 사용하고, 홍삼은 쪄

서 말린 형태를 말한다5).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s), 

플로이아세틸렌 (ployacetylenes), 페놀화합물 (phenolic 

compounds)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진세노사이드는 인지활동

에 중요한 활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6).  

    가공하지 않은 인삼은 수분 함량이 75%에 달해 수삼이라고 불

린다. 수삼은 수일 이상 신선하게 저장하기 힘들어, 유통 과정에서 

변질의 위험이 있어 오래전부터 수삼을 가공하고 보존성을 유지하

는 방법들이 생겨났으며, 그 가공 방법에 따라 백삼, 홍삼, 태극삼 

등으로 불린다. 수삼을 열풍으로 말린 형태를 백삼, 증기 등으로 

쪄서 말린 것을 홍삼이라고 하며, 이들은 각각 수삼에 비하여 인삼

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인 진세노사이드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현재까지 인삼의 성분분석 및 약리 효능 연구들은 주로 수

삼, 백삼, 홍삼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태극삼에 관련된 연구는 

희소하였다34). 

    인삼의 인지기능과 기억력 개선 기전으로는 심혈관 및 뇌혈류 

증가, 신경보호 효과, 혈당강하 효과에 의한 2차 효과, 신경전달물

질 조절 등이 있다7). 홍삼이 인지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은 다양한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

다8). 그러나 지금까지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삼에 함유된 생리활

성 성분들의 특정한 뇌 부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인삼 가공품인 태극삼이 인지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

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홍삼의 기억력 개선 효과 연구를 기초로 하여 

태극삼의 기억력 개선 효과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경보호 및 시냅

스 강화 관련 단백질 발현을 측정함으로써 중추신경계 작용기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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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동물

    실험 동물은 7주령 수컷 Sprague-Dawley (SD) 흰쥐를 구입

하여(SamTaco Co. Osan, Korea) 사용하였다. 흰쥐들은 조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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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환경(12 h Light/Dark cycle, 실온 22 ± 2℃, Humidity < 

65%)에서 일주일 동안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군 구

분은 실험 개시일 측정한 체중을 기준으로 라틴제곱법(Latin 

square method)에 의해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8주령 흰쥐를 

대조군(CTR), 스코폴라민 단독 투여군(SCP, 0.4 mg/kg, IP 

injection) 및 스코폴라민과 태극삼 투여군 (SCP+T, 100 mg/kg, 

30일 동안 매일 경구 투여)으로 나누었다. 스코폴라민은 수중미로

를 이용한 공간지각 학습 검사 동안 8일간 투여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법과 실험동물사용에 관한 윤리지침을 준수하였으며 원광

대학교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승인 (#WKU 16-49)을 받고 수행되

었다.

2. 실험재료 

    태극삼(Taegeuk ginseng) 시료는 진안에서 재배된 4년근 인

삼을 원료로 하여 (재)진안홍삼연구소에서 깨끗이 세척한 인삼을 

증삼기에서 1회 증삼하고 건조하여 태극삼을 제조하였다. 태극삼의 

사포닌 함량은 g당 Rg1: 1.81 mg, Rb1: 3.12 mg, Rg3: 0.07 mg

으로 측정되었다.

3. 모리스 수중미로 실험(Morris water maze test)

    수중미로 실험을 통해 실험 동물의 인지기능 강화 및 공간지각 

능력을 측정하였다. 총 8일의 실험 기간 중 7일은 훈련기간

(training session)으로 훈련기간이 끝난 후 증명실험(probe test)

로 진행하였다. 실험장비는 직경 180 cm, 높이 60 cm 크기의 원

통형 스테인리스탱크에서 진행되었고 사분면 중 한 구획에 아크릴

로 만든 도피대(escape platform)를 고정하고 표면은 수면 아래 1 

cm에 잠기도록 하여 표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훈련기

간 동안 실험 동물은 하루에 4회씩 4곳의 다른 방면에서 입수 위

치를 달리하여 60초 동안 수영하여 도피대를 찾게 하였고, 도피대

를 찾은 경우와 찾지 못한 경우 모두 15초 동안 도피대에 머물도

록 하여 공간지각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였다. 도피대

에 도달하는 시간은 Video tracking 장치(Ethovision VI, Noldus 

Co., Spain)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측정하였다. 수중미로 학습에 대

한 증명실험은 모리스 수중미로 실험 8일차에 도피대를 제거한 후 

새로운 입수장소에서 1회 시행하였으며 60초 동안 진행하였다. 수

중미로 실험 진행 30분 전에 스코폴라민 (0.4 mg/kg, I.P. 

injection)을 투여하였다. CTR군은 태극삼 투여군과 동일한 부피의 

주사용 생리식염수(water for injection)을 복강 내 투여하였다. 

4. 탐색행동검사(Open-field test)

    실험동물의 상황 인지 및 불안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방공

간 탐색행동 검사를 수행하였다. 사각형의 아크릴 상자(45 x 45 

cm) 안의 열린 공간에 실험동물을 노출시킨 뒤 5분 동안 탐색행동

을 관찰하였다. 탐색행동상자에는 적외선 센서가 x 및 Y축에 2.54 

cm 간격으로 장착되어 있었으며, 실험동물들의 행동은 활동모니터

(Activity Monitor ENV-520; Med Association Inc., VT, USA)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 단백질발현 측정(Western blot analysis)

    행동 실험 후에 실험동물의 뇌내 단백질발현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희생시킨 후 뇌를 적출하고 미세 해부하여 해마 부위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해마는 차가운 PBS로 두 번 세척한 뒤, Lysis 

buffer (50 mM HEPES, 150 mM NaCl, 1% 데옥시콜레이트, 1 

mM EDTA, 1 mM PMSF 및 1 μg/ml 아프로티닌, pH 7.4)에 넣

어 용해하였다. 이후 얼음 위에서 1시간 동안 시료를 배양한 후, 

조직을 4℃에서 10,000 rpm으로 30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상층액

을 분리 수집하였다. 상층액의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방법을 사

용하여 결정하였다. Western blot 분석을 위해 동일한 양의 단백

질을 10% 또는 15%의 SDS-PAGE gel 에서 전기영동 시킨 후, 

PVDF membrane으로 옮겼다. 이후 PVDF membrane을 PBS에 

녹인 5% 탈지유로 90분 동안 blocking 하고, PBST로 세척하였다. 

Immunoblot은 PSD95 단백질을 인식하는 특정항체(PSD95 

antibody, abcam, Londo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PVDF membrane을 PBST로 세척하고 1시간 동안 이차 항체

(Anti-rabbit IgG, cell signaling, Boston, MA, USA)로 처리하였

다. 최종적으로 ECL 키트(Millipore Co., Beillerica, MA, USA)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화상이미지분석기 (Chemiluminescence 

Analyzer, Vilber Lourmat, Franc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통계 분석

    행동 실험 결과는 평균(mean) ± 표준오차(standard error)로 

표기하였으며, 실험군 당 n = 6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해마 조직

을 이용한 신경화학 실험은 3회 수행되었으며 결과는 평균(mean) 

±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표시하였다. 일원 분산 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사용하여 그룹 간의 데이터를 

비교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을 때 사후 검정

(post-hoc test)은 Fisher’s PLS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성

은 p < 0.05로 설정하였다. 통계분석에는 GraphPad Prism 4.0 

(GraphPad Software,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였다

Fig. 1. Schematic experimental sequence of schedule in the 

experiment. 

결   과

1. 수중미로 학습 검사

    수중미로 실험은 해마 의존성 장기 기억과 공간 기억을 평가하

는데 널리 사용되는 실험이다9). 실험동물이 도피대까지 찾아가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탈출시간(mean escape latency)를 측정한 결

과, 훈련기간의 초기에는 CTR군 43.13 ± 4.26, SCP군 47.01 

±3.77, SCP+T군은 52.38 ± 3.06 이다(F(2, 69) = 1.553, p = 

0.219). 그러나 CTR군과 비교하여 SCP군과 SCP+T군은 훈련시기

(training session) 3일차까지 차이가 없다가 4일차에 CTR군 

21.08 ± 3.11, SCP군 36.00 ± 4.78, SCP+T군 33.08 ± 4.28으

로 CTR군에 비해 스코폴라민을 투여 받은 나머지 실험군의 탈출시

간이 지연됨을 관찰하였다(F(2, 69) = 3.685, p = 0.302). SCP군은 

CTR군에 비해 4일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탈출시간이 유의하게 

지연되었으나, SCP+T군은 SCP 그룹과 달리 스코폴라민 투여에 의

해 유도된 탈출시간 지연현상이 극복되는 경향을 관찰되었으며, 6

일차에는 SCP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F(2, 63) = 

8.572, p = 0.0005, Fig. 2). 

    훈련기간 이후 검증실험에서 도피대가 있던 영역을 찾아가는 

횟수(Frequency on plat form)는 SCP군에서 다른 그룹보다 현저

하게 감소된 모습을 보였다. SCP+T군은 CTR군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CTR (2.167±0.703), SCP (0.333±0.211), SCP+T 

(2.667±0.615), F(2, 15) = 4.939,p = 0.0225)) (Fig 3). 또한 도피

대가 있던 사분면에 머무는 시간(Duration time on Goal 

quadrant)을 측정한 결과 역시 SCP군에서 다른 군들에 비하여 감

소하였으며, CTR군과 SCP+T군에서는 비슷한 시간을 보였다. 

((CTR(25.667±3.612), SCP (13.500±3.096), SCP+T 

(25.500±4.689), F(2, 15) = 3.273, p = 0.0661)) (Fig 4). 이를 통

해 SCP+T군에서 SCP군에 비하여 도피대가 있던 자리를 기억하여 

그 주변을 찾아가고,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보행활동도 행동 검사

    탐색행동 검사를 통해 보행활동도를 측정하였다. 태극삼의 장

기간 경구 투여가 scopolamine에 의한 기억 상실 모델에서 탐색행

동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pen-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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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를 진행하였다. 흰쥐는 새로운 환경에서 상황학습을 위해 탐색

행동을 하며, 이 때 관찰되는 보행 수(locomotive activity)를 측정

하여 탐색행동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결과 5분 동안의 총 

보행활동도는 CTR군 4,818.2 ± 247.8, SCP군 5,223.3 ± 114.2, 

SCP+T군 5,149.3 ± 305. 4로 관찰되었으며, 실험군 사이에는 보

행 횟수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 5).

Fig. 2. Measurement of the mean escape latency on training session 

in Morris water maze task.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E.M. (n 

= 6), * p < 0.05, *** p < 0.001 vs. the CTR group, † p < 0.05 vs. the SCP 

group by ANOVA (post-hoc test by Fisher's PLSD).

Fig. 3. Measurement of the accurately crossing frequency on plat 

form exist area in the probe test after training session in Morris 

water maze test.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E.M. (n = 6), * p 

< 0.05 vs. the CTR group, †† p < 0.01 vs. the SCP group by ANOVA 

(post-hoc test by Fisher's PLSD).

Fig. 4. Mean represents spend time in probe-test of Morris water 

maze test. Th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E.M (n = 6) * p < 

0.05 vs the CTR group, † p < 0.05 vs SCP group by ANOVA (post-hoc test 

by Fisher's PLSD)

Fig. 5. Measurement of ambulatory count of locomotive activity in 

open-field test for 5 min. 

3. 해마에서 신경화학적 검사

    행동검사를 마친 흰쥐를 희생시킨 후 적출된 되에서 해마를 분

리하여 시냅스 형성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내 구조 단

백질인 PSD95와 신경기능 조절인자로서 신경회로의 구축과 기능

발달 및 기억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BDNF를 

측정하였다. 해마에서 PSD95 단백 발현은 SCP군에서 감소되었고, 

SCP+T군에서는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6A). 해마에서 

BDNF 단백 발현은 CTR군에 비해 SCP군은 변화가 없었으나, 

SCP+T군에서는 SCP군에 비해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6B).

Fig. 6. Representative pictures of Western-blot images and 

measurement of relative optical densitometry of PSD95 (A) and 

BDNF (B) in hippocampus of the long-term treatment with taegeuk 

ginseng rat brain.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 < 0.05 

vs. the CTR group, † p < 0.05 vs. the SCP group by ANOVA (post-hoc test 

by Fisher's PLSD).

고    찰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72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었고, 2026

년에는 고령인구 분초가 21%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0).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30년에는 세계적으로 34

개 국가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노

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퇴행성질환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고령화는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 등 인지능력 및 기억력 저하

를 유발하는 신경퇴행성 질환들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이다11). 치

매의 발생률은 63세 이상에서 그 이하 보다 약 3배 높으며, 75세

에는 다시 2배, 84까지는 1.5배로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12). 결과

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서 유병률은 약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1). 따라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인인구에서 

발병되는 인지기능 저하 및 기억력 장애와 관련하여 의료적 문제, 

사회적비용 증가,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기억력의 감소는 삶의 질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진행된 질환에서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등 질

병의 초기부터 삶의 질은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노인에서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치료약물의 부작용과 관

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임상에서 사용 

중인 알츠하이머 치매의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인 Donepezil, 

Rivastigmine, Galantamine 등과 흥분성 아미노산인 글루타메이

트(glutamate)의 이온통로 수용체인 NMDA 수용체 길항제

(antagonist)인 Memantine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약제는 구토, 설사, 소화불량, 식욕저하, 현기증, 초조, 마비, 어지

럼증 등의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14,15). 또한 부가

적인 증상조절을 위한 항우울제, 항정신병약물 및 항경련제 등도 

입마름(xerostomia), 변비(constipation), 기립성 저혈압

(orthostatic hypotension) 등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심장마비와 같

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치매의 특성상 노인

환자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작용들은 더욱 심각

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기대 수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에 관련한 관심

과 함께 건강식품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삼은 

2000년 전부터 동양권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왔으며, 당뇨병을 비롯

한 대사질환, 순환기계질환, 악성종양 및 육체적, 정신적 작업 수행 

능력증진 등에 대한 여러가지 효능 등이 알려져 있다고 보고되었다
16). 또한 인삼의 학습과 기억력 향상에 대한 효과도 여러 연구들에

서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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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실험에서 인삼추출물 투여가 기억 증진 효과에 있어서 모

든 단계를 향상시켰다고 보고되었으며17), 인삼 투여는 학습 및 기

억 증진효과로 기억장애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18). 다른 

연구에서 인삼의 효능은 기억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주관적 

삶의 질과 기분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었다19). 인삼의 효능을 나타

내는 주요 활성성분으로는 인삼사포닌이 제시되고 있는데 타 식물

사포닌과 구별하기 위하여 ginsenoside라고 불리며, 지금까지 약 

30여 종의 ginsenoside가 분리되어 그 화학구조가 밝혀져 있다20). 

그러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ginsenoside는 인삼을 홍삼이나 백삼 

등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의 처리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ginsenoside가 활성화된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인삼을 쪄서 

말린 형태인 홍삼과 원료 그대로 건조시킨 백삼에 주로 한정되어 

있었다21).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인삼 가공식품인 태극삼의 인

지기능과 기억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코폴아민(scopolamine) 투여에 의한 장기 기

억장애 실험동물에서 태극삼을 장기간 투여한 후 인지기능 향상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 인지행동 실험을 공간지각 학습검사인 수중미

로 검사와 상황학습 및 불안 상태 측정을 위한 개방공간 탐색활동 

검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공간 기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마에서 신경망 강화와 관련된 PSD95의 발현과 신경회로

의 구축 및 기능발달과 관련된 BDNF의 신경화학적 검색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스코폴아민은 무스카린성 콜린성 수용체 길항제

(muscarinic cholinergic receptor antagonist)로서 기억력 저하 

및 인지능력 감퇴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 모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코폴아민 투여는 콜린성 신경전달의 차단과 콜린

성 기능 이상과 함께 인지능력의 저하가 관찰된다고 보고되었다22). 이

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해마와 대뇌피질에서 choline의 재흡수와 

acetylcholine의 합성이 감소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수중미로 검사에서 스코폴아민만 단독 투여한 실험군(SCP)은 

7일간의 훈련기간(training session) 동안 도피대(escape 

platform)를 찾아가는데 걸리는 탈출시간(escape latency)감소가 

저해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태극삼을 투여 받은 실험군(SCP+T)

은 지속적으로 평균탈출시간이 감소하여 마지막 7일 째에는 대조군

(CTR)과 대등한 결과 값을 나타냈다(Fig. 2). 탈출시간의 감소는 

장기 기억과 관련된 공간 지각 학습 능력을 나타낸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결과는 태극삼의 장기 투여가 장기 기억 향상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훈련 기간 후에 1회성으로 판정하는 검증 검사(probe 

test)에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입증되었는데, 도피대가 있었던 위

치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횟수(crossing frequency)와 사분면에 머

무르는 시간(dwelling time in goal quadrant)은 실험동물이 도피

대의 위치를 기억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두 결과 모두 태극삼을 

투여한 SCP+T군에서 스코폴아민만을 투여한 SCP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관찰되었다(Fig. 3). 

    개방공간에 노출시켰을 때 보이는 탐색행동검사에서는 스코폴

아민만을 투여한 SCP군, 태극삼을 함께 투여한 SCP+T군, 그리고 

대조군(CTR)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장기

간 태극삼의 투여는 상황 학습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약물을 장기 투여했을 때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상황학습과 불안이 반드시 탐색활동의 저하 혹은 

증가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뇌-유래 신경세포성장인자(BDNF)는 

neurotrophin family에 속하는 내인성 이합체 단백질(dimeric 

protein)로 신경성장인자(nerve growth factor; NGF)의 일원이다
23). BDNF는 중추 및 말초 신경계의 유지와 발달에 관여하며, 신경

독성 인자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전달물질의 조절이나 

신경가소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이와 

관련하여 BDNF와 신경학적 질환의 연관성이 여러 연구 들에서 보

고되었으며, 알츠하이머 역시 BDNF 유전자의 다형성과 관련이 있

음이 보고되었다25). 본 연구에서 태극삼의 장기투여는 공간지각 학

습과 장기기억에 관여하는 해마에서 BDNF 단백 발현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B). 이는 홍삼을 이용한 다른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35). 

    PSD95는 시냅스후 세포막에 매우 가깝게 위치하여 존재하는 

구조 단백질로써 시냅스의 형성과 기능, 가소성 조절 및 신경망 강

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26). BDNF와 마찬가지

로 여러 연구들에서 PSD95의 발현과 신경학적 질환들의 연관성이 

보고되었다. 발달중인 뇌의 해마에서 PSD95의 발현이 억제될 경우 

장기간의 기억력 손상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27). 또한 PSD95 단

백질 수준이 감소되었음을 인지장애가 있는 피험자의 해마에서 관

찰하여 PSD95가 알츠하이머 및 기억상실에 관련되었다고 보고되

었다28). 해마 신경세포에서 PSD95의 과발현은 글루타메이트성 시

냅스의 성숙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시냅스 후 클러스터링, 글루타

메이트 수용체의 활성 및 시냅스 전 말단의 성숙을 유도하여 시냅

스 안정화 및 신경가소성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29,30). 즉, PSD95의 증가는 기억력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본 연

구에서도 태극삼을 투여한 군에서 PSD95 발현의 증가가 관찰되었

다. 이는 홍삼을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31).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보면, 태극삼의 장기간 투여는 

인지기능 향상과 기억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극삼을 포함한 식품 및 건강보조제는 노화와 관련한 인지기능 및 

기억력 감퇴에 대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약제의 개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Park등은 인삼성분을 

포함한 경옥고가 콜린성 기능 장애로 인한 기억력 감소 상태를 개

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36), Chang등은 인삼열매추출물의 학

습 및 기억손실 개선효과를 입증하여 천연물 신소재 개발의 가능성

을 보고하였다37). 

    다만 알츠하이머 등 인지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소를 나타내는 

질환들의 병인은 단일한 기전이라기보다는 amyloid 축적, 단백질

의 과인산화,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산화적 손상, 염증반응, 신경영

양인자 결핍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32). 따

라서 태극삼의 정확한 효능 및 기억력 개선 효과의 기전을 알기 위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태극삼의 장기투여가 인지능력 및 기억력 향상 효과

를 실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스코폴아민 투여로 기억력 손상을 

유도한 동물모델 실험을 시행하였다. 수중미로 학습검사 결과 태극

삼은 스코폴아민으로 손상된 기억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태극삼은 해마에서 BDNF와 PSD95 단백의 

발현을 증가시켰고, 실험동물에서 상황학습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태극삼의 장기 투여는 인지기능향상과 기억

력 증진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태극삼을 포함한 식품 및 건

강보조제는 노화와 관련한 인지기능 및 기억력 감퇴에 대해 효과적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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